
DPI, 상 받기 위해 일한다
2002년 수상건수 7건 달해 … 상만큼 품질 우수할까?

노루표 페인트로 유명한 DPI(대표 한영재)에 2002년 한해 상복이 터졌다. DPI가 2002년 수상한 상만 모두 7

건에 달하고 있다.

11월15일에는 DPI 품질관리팀 정성진 과장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한 <2002년 품질명장>으로 선정돼 대통

령상을 수상한다. 품질명장이란 1991년 정부가 산업현장의 건전한 근로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경영활동에 헌신한 현장근로자를 선정해 발표하는 것이다.

<2002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DPI는 건설·사무·서비스 분야에서 환경안전품질경영(ESQM)팀

의 <지킴이> 분임조가 대통령상 금상을 받고, 대기업 화학현장 분야에서는 수지생산2팀의 <아우라지> 분임

조가 대통령상 동상을 수상한다. 건설·사무·서비스 분야 대통령 금상은 2001년 마켓팅팀의 디자인센터에 이

어 2연패하는 것이다.

2개 팀은 7월 이미 <2002 경기도 품질경영대회>에서 경기도지사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DPI의 경사는 10월11일에도 있었다. <2002년 표준의 날> 기업단체 부문에서 대통령상인 우수 KS기업 대상

을 수상했다. 더구나 전국 KS 인증기업 5826개 중 대상인 대통령상은 2002년 처음 신설된 것이다.

DPI는 앞서 8월에는 2002년의 <국가 품질경쟁력 우수 50대기업>으로 선정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7월에도 김용목 노조부위원장이 <품질경영대회>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 2002년

초에도 오재연 환경안전품질경영팀 부장이 안양지역 14개 시민환경단체연합에서 수여하는 <2002년 환경봉사

대상> 산업체 환경개선부문에서 상을 수상했다.

DPI는 현재 8개 계열회사를 이루고 있고 전체 계열 매출이 5000억원(2001년 5012억원)이 넘는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2002년 순이익 250억원을 기록해 2001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11/ 20>


